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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위 치위 치위 치[ ][ ][ ][ ]

갑천면은 동쪽으로 청일면과 둔내면 서쪽으로 공근면 남쪽으로 우천면과 횡, ,

성읍 북쪽으로 홍천군 동면과 각각 접해있다, .

연 혁연 혁연 혁연 혁[ ][ ][ ][ ]

옛날 진한 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 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 ) ( )覾豈 譲岐蘌

기어 태기산 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꾀하여 군사를 훈련하다가 태기왕이( ) ,譲岐芄

갑옷을 냇물에 씻었다 하는 갑천 의 이름을 따서 갑천면 이라 하여( ) ( )甲詐 甲詐聋

갑천 고시 구방 매일 부동 상대 신대 유평 중금 포동 하대 화전 등 개, , , , , , , , , , , 12

리를 관할하다가 년 행정관할구역의 재조정으로 청일면의 율동리 삼거리, 1973 , ,

전촌리 추동리 대관대리 병지방리가 갑천면에 각각 편입되고 갑천면 유평리, , , , ,

갑천리 고시리 신대리의 일부가 청일면에 편입되었다 년 월 행정구역 개, , . 2000 1

편으로 부동리가 삼거리로 편입되었다.

구방리구방리구방리구방리( )( )( )( )舊脒翝舊脒翝舊脒翝舊脒翝

횡성의 구읍이 화전리 에 있을 때 이 곳이 한 읍내가 되므로 구방내( ) ,贪衤翝

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다래울 새말 한치를 병합하( ) , 1914 , ,舊脒內

여 구방내리라 하다가 년에 줄여서 구방리라 하였다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1916 .

대부분 마을이 물에 잠기고 개골 은곡 일부와 새말과 한치가 있다, , .

구방 리구방 리구방 리구방 리[ 1 ][ 1 ][ 1 ][ 1 ]

개골개골개골개골 마을 망향의 동산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마을이 크다고 해서 대촌 이라고도 한다. ‘ ’ .



개골고개개골고개개골고개개골고개 고개 개골에서 중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 ] ,

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남대골남대골남대골남대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남쪽으로 난 골이라 붙여진[ ] ,

이름이다.

다래말다래말다래말다래말 마을 구방 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예전에 마을에 다래우물이라고 부[ ] 1 2 ,

르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래울이라고도 한다. . .

다래울다래울다래울다래울 마을 다래말[ ] →

당봉당봉당봉당봉 산 개골 망향의 동산 입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 ] ,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촌대촌대촌대촌( )( )( )( )大課大課大課大課 마을 개골[ ] →

던진바우던진바우던진바우던진바우 바우 개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장수가 있었는데[ ] ,

힘이 좋아서 이 바위를 던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고. ,

을 원이 술이 취해 이 곳에서 쉬는데 불이 났다고 한다 그 때 따라온 개가 꼬, .

리에 물을 묻혀 불을 끄었다고 한다.

던진바우고개던진바우고개던진바우고개던진바우고개 고개 은곡에서 다래말로 넘어가던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던[ ] ,

진바우 옆에 있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모재기고개라고도 한다. ‘ ’ .

동대골동대골동대골동대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쪽으로 난 골이라 붙여진[ ] ,

이름이다.

말발골말발골말발골말발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에 말 발[ ] ,

자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재기모재기모재기모재기 마을 구방 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마을이 모가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 1 1 ,

붙여진 이름이다 은곡이라고도 한다. ‘ ’ .

모재기고개모재기고개모재기고개모재기고개 고개 던진바우고개[ ] →

망봉산망봉산망봉산망봉산 산 개골 망향의 동산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 ,

유래는 모른다.

양짓말양짓말양짓말양짓말 마을 구방 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 ] 1 3 ,

름이다.

은곡은곡은곡은곡 마을 모재기를 달리 부르는 마을명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응달말응달말응달말응달말 마을 구방 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 ] 1 3 ,

름이다.

절터골절터골절터골절터골 골 응달말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주막거리주막거리주막거리주막거리 마을 응달말 일부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구방 리구방 리구방 리구방 리[ 2 ][ 2 ][ 2 ][ 2 ]

골막골막골막골막 골 한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짜기가 막혀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로 모인다. .

덕산골덕산골덕산골덕산골 골 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도랭이골도랭이골도랭이골도랭이골 골 웃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 ,

모른다.

도롱골도롱골도롱골도롱골 골 아랫말 미아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 ] ,

한 유래는 모른다 현재 가구가 있다. 1 .

미아골미아골미아골미아골 골 용둔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산지당골산지당골산지당골산지당골 골 서낭배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말새말새말새말 마을 한치 뒤에 있는 마을로 마을 형성이 다른 마을보다 늦게 된 것이라[ ] ,

붙여진 이름이다 신촌이라고도 한다. ‘ ’ .

서낭당골서낭당골서낭당골서낭당골 골 한치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 ] ,

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로 모인다. .

서낭배기서낭배기서낭배기서낭배기 터 숯터골 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쇠낌재쇠낌재쇠낌재쇠낌재 고개 정금재[ ] →

숯터골숯터골숯터골숯터골 골 좁은동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숯[ ] ,

을 많이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승지골승지골승지골승지골 골 숯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신촌신촌신촌신촌( )( )( )( )萿課萿課萿課萿課 마을 새말[ ] →

아랫말아랫말아랫말아랫말 마을 새말의 경노당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 ,

아랫새말 이라고도 한다 구방 리 반에 속한다‘ ’ . 2 2 .

아랫새말아랫새말아랫새말아랫새말 마을 아랫말[ ] →

앞고개앞고개앞고개앞고개 고개 웃말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는 고개라고[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천면 용둔리와 통한다. .

왕바우왕바우왕바우왕바우 바위 아랫말 초입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커서 붙여진[ ] ,

이름이다.

용둔골용둔골용둔골용둔골 마을 새말 경로당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천면 용둔리와[ ] ,

통하는 골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가구가 살고 있다. 6 .



움무골움무골움무골움무골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로 피[ ] ,

난을 가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웃말웃말웃말 마을 새말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웃새[ ] ,

말이라고도 한다 구방 리 반에 속한다. 2 1 .

웃새말웃새말웃새말웃새말 마을 웃말[ ] →

작은골작은골작은골작은골 마을 도롱골 밑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작은 골에 마을이 있[ ] ,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가구가 있다. 3 .

재자고개재자고개재자고개재자고개 고개 한치에서 새말과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 ] ,

한 유래는 모른다.

재자골재자골재자골재자골 골 한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 ,

른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 앞으로 흐른다.

정금리재정금리재정금리재정금리재 고개 새말 웃말에서 정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정금리에서[ ] .

는 새말재라고 한다 쇠낌재 라고도 한다. ‘ ’ .

족음동족음동족음동족음동( )( )( )( )褊蜭洞褊蜭洞褊蜭洞褊蜭洞 마을 좁은동[ ] →

좁은동좁은동좁은동좁은동 마을 구방 리에서 새말로 올라가며 왼쪽으로 첫 번째 있는 마을을 가[ ] 1

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좁은 골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가구가, . 1

있다 이 골에 있는 바위에 족음 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족음동 이라고도. ‘ ( )’ ‘ ’褊蜭

한다.

지누골지누골지누골지누골 골 골막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 ,

모른다 작은지누골과 큰지누골이 있다 이 골의 물은 한치저수지로 모인다. . .

호도골호도골호도골호도골 골 웃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홍수골홍수골홍수골홍수골 골 한치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홍수[ ] , ‘

풀이 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수풀이 는 누가 물에 빠져서 죽거나 하면 무당’ . ‘ ’

이 굿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치한치한치한치 마을 중금리에서 한치고개를 가면서 좌측으로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 ]

으로 한치고개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방 리 반에 속한다 예전에 한, . 2 3 .

치 마을을 놓고 해마다 구방리 사람과 중금리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해서 이기는

마을에 속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일제 때 세부측량을 하던 해에 구방리.

에 속했던 관계로 지금까지 구방리에 속한다고 한다.

한치저수지한치저수지한치저수지한치저수지 저수지 한치에 있는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도상에는 중금[ ] ,

저수지로 표기되었으나 중금리 구방리 사람들은 한치저수지라고 한다, , .



대관대리대관대리대관대리대관대리( )( )( )( )大官垈翝大官垈翝大官垈翝大官垈翝

본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년 갑천면에 편입되었다 조선 중엽에 심 판서1973 . (葘

가 살았다 하여 대관터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배골) , 1914 ,讨苗

수내들 사기막 석동거리를 병합하여 대관대리라 하였다, , .

갈매나무골갈매나무골갈매나무골갈매나무골 골 굴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 ] ,

한 유래는 모른다.

감투바우감투바우감투바우감투바우 바위 삼배골 개굴바우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형상[ ] ,

이 감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아소강아소강아소강아소 소 대관대리와 추동리 경계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깊고[ ] ,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개굴개굴개굴개굴 굴 삼배골에 있는 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개가 평창군 대화굴에서[ ] ,

이 굴로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나리굴 구출굴 청일굴 이라고도. ‘ ’, ‘ ’, ‘ ’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평창군 대화에서 대관대리로 관통하는 큰 굴이 있. ,

었는데 이 굴로 드나드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개는 눈 빛같이 희고 두 눈, . ,

은 꽈리같이 붉고 턱은 뾰족하며 네 다리는 짧은데 비하여 허리는 유난히 길었,

다고 한다 이 개는 어떤 때는 평창 대화에 나타나고 어떤 때는 대관대리 바위. ,

굴에 나타나므로 이 개를 귀신개라 하였다 이 귀신개가 두 곳에 자주 나타났다.

가 사라지므로 굴이 관통되었다고 믿게 되었는데 개가 나온 바위라 하여 개굴,

바위라고 하였으며 이 지역을 개가 나온 곳이라 하여 개나리라 불렀다고 한다, .

개나리개나리개나리개나리 마을 대관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배골에 있는 굴에서 개가 나왔[ ] , ①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기왕이 어답산에서 이곳을 볼 때쯤 멀리 공근. ②

면 수백리는 해가 비치는 물의 모습이 흰빛이 완연하여 수백리 라 하였( )莤腅翝

고 멀리 대관대리로부터 일기가 점차 개인 곳 즉 갠날이란 뜻으로 청일, , ( )詾螔

이라 했다고 한다.

개나리굴개나리굴개나리굴개나리굴 굴 개굴[ ] →

거문뫼거문뫼거문뫼거문뫼 골 예전 갑천면 추동출장소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항[ ] , ①

상 어두컴컴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검은 바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 . ‘②

정골 이라고도 한다’ .

검정골검정골검정골검정골 골 거문뫼[ ] →

고사리골고사리골고사리골고사리골 골 세목다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이 나[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출굴구출굴구출굴구출굴( )( )( )( )狗諨窟狗諨窟狗諨窟狗諨窟 굴 개굴[ ] →

굴바우골굴바우골굴바우골굴바우골 골 물위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에 굴이[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꽃삽머리꽃삽머리꽃삽머리꽃삽머리 산 삼배골 입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면 많은 꽃들이[ ] ,

피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다래골다래골다래골 골 삼배골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래가 많아서[ ] ,

붙여진 이름이다 웃다래골과 아랫다래골이 있다. .

도둑골도둑골도둑골도둑골 골 삼배골을 접어들며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 ,

에 도둑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뒷골뒷골뒷골 골 장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문앞뜰문앞뜰문앞뜰문앞뜰 들 장거리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는 들이라고[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넘이수로터널물넘이수로터널물넘이수로터널물넘이수로터널 터널 윗용너미[ ] →

물위고개물위고개물위고개물위고개 고개 수내들 앞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 위에 고개가 있[ ] ,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푸레배기물푸레배기물푸레배기물푸레배기 터 수내뜰 위에 있는 평지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엔 이곳에[ ] ,

물푸레나무가 많아서 물푸레골이라 하였다 현재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물푸레.

나무는 없어지고 논으로 변해 있다.

방학골방학골방학골방학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옥동리 방학골과 통하는[ ] ,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보리밭골보리밭골보리밭골보리밭골 골 장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보리를 많이[ ] ,

심어 붙여진 이름이다 여 년 전에 이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땅속에 묻혀. 30

있던 급부처 두 개가 출토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 불상을 발견하였던 사람,

들이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고물장사에세 팔았다고 한다.

보숲산보숲산보숲산보숲산 산 복화산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에 하천의 물을 활용하고자 이[ ] ,

산의 소나무로 솔가지 취입보를 막는 나무를 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복화산복화산복화산복화산 산 거문뫼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과 여름에는 복사꽃과[ ] ,

산벗꽃이 유난히도 많이 피어 붙여진 이름이다 보숲산이라고도 한다. ‘ ’ .

분토골분토골분토골분토골 골 대관대리 마을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 ,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짧다고 한다. .

빨래터빨래터빨래터빨래터 터 장거리 앞개울에 위치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터가 있다 이 물[ ] .

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해서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이용하

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의 지하수 식수가 고갈되어도 이곳의 샘.

은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사기막사기막사기막사기막 마을 대관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사기를 구웠던 곳이라 붙[ ] 1 ,

여진 이름이다 마을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그막 이라고 발음한다. ‘ ’ .

삼배골삼배골삼배골삼배골 마을 장거리 뒤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근면 삼배리와 접해[ ] ,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상돌배기상돌배기상돌배기상돌배기 터 사기막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나는 화강암으로[ ] ,

맷돌이나 묘비석 등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말샘말샘말샘말 마을 장거리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 샘이 있어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서정둔지서정둔지서정둔지서정둔지 터 대관대리 반에 속하는 터로 예전에 서당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 2 ,

이름이다.

석동거리석동거리석동거리석동거리 마을 원대를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에 천 평이 되는 밭 세 개[ ] , 3

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목이세목이세목이세목이 터 궁천리에서 사기막으로 들어가는 길과 다리를 건너 대관대리 본부[ ]

락으로 들어가는 세 길목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세보들세보들세보들세보들 들 세목이 주위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 .

수내뜰수내뜰수내뜰수내뜰 마을 장거리 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마을에는 논이 많[ ] ,

으나 예전에 가뭄이 심했던 까닭에 수로 터널을 개설하여 논에 물을 대서 붙여

진 이름이다 이 수로 사업을 추진한 의 호를 따서 시우평이라고도 한다. ‘ ’ .萚虸 郭蝹虗

시우평시우평시우평시우평( )( )( )( )萚虸诏萚虸诏萚虸诏萚虸诏 마을 수내들[ ] →

심난골심난골심난골심난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서 산삼이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아갈바위아갈바위아갈바위아갈바위 바위 사기막 횡성댐 밑 개울 건너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 ,

바위가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고개아래고개아래고개아래고개 고개 삼배골에서 고사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 ] ,

에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개나리아랫개나리아랫개나리아랫개나리 마을 대관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나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 ,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용너미아랫용너미아랫용너미아랫용너미 고개 용너미[ ] →

용너미용너미용너미용너미 고개 횡성댐 가배수로 터널이 있는 곳의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이[ ] ,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용너미 라고도 한다. ‘ ’ .

웃고개웃고개웃고개웃고개 고개 삼배골에서 고사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에[ ] ,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대원대원대원대( )( )( )( )蚭垈蚭垈蚭垈蚭垈 마을 석동거리를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조선시대 때 홍안원[ ] , (贙蒃

이라는 원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蚭



윗용너미윗용너미윗용너미윗용너미 고개 예전에 수리시설이 부족할 때 인력으로 굴을 뚫어 수로를 개설[ ] ,

하였는데 용너미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넘이수로터널 이라고도, . ‘ ’

한다.

장거리장거리장거리장거리 마을 대관대리 중심이 되는 마을로 예전에 일장이 서던 곳이라 붙여[ ] , 5

진 이름이다 장터 라고도 한다. ‘ ’ .

장터장터장터장터 마을 장거리[ ] →

쥐바리골쥐바리골쥐바리골쥐바리골 골 수내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진골진골진골진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 ] ,

다 횡성읍 옥동리 한치고개와 경계를 이룬다. , .

진골진골진골진골 골 삼배골을 접어 들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 ,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일굴청일굴청일굴청일굴( )( )( )( )詾螔窟詾螔窟詾螔窟詾螔窟 굴 개굴[ ] →

평풍바우평풍바우평풍바우평풍바우 바위 삼배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병풍을 펼쳐놓[ ] ,

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리매일리매일리매일리( )( )( )( )耭螔翝耭螔翝耭螔翝耭螔翝

갑천면 사무소가 위치한 곳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년 행정. 1914

구역 폐합에 따라 구릿들 잔골을 병합하여 매일리라 하였다, .

매일 리매일 리매일 리매일 리[ 1 ][ 1 ][ 1 ][ 1 ]

거릿들거릿들거릿들거릿들 마을 마을이 큰길가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장터 라고도 한[ ] , ‘ ’

다.

구릿들구릿들구릿들구릿들 마을 갑천면 사무소 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지나[ ] ,

간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평 상동평이라고도 한다. ‘ ’, ‘ ’ .

도수장골도수장골도수장골도수장골 골 절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 때 이 골에서 소를 잡던 곳이라 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방 때까지 이 곳에서 소를 잡았다고 한다. .

동평동평동평동평( )( )( )( )銅诏銅诏銅诏銅诏 마을 구릿들[ ] →

동평보동평보동평보동평보 보 마을에 있는 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평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시장보 매일보라고도 한다. ‘ ’, ‘ ’ .



뒷말뒷말뒷말뒷말 마을 매일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본부락에서 볼 때 뒤에 위치한 곳이[ ] 1 1 ,

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떼수떼수떼수떼수 골 뒷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 ] ,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보매일보매일보매일보 보 동평보[ ] →

보범산보범산보범산보범산 산 갑천면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 ] ,

한 유래는 모른다 신사산이라고도 한다. ‘ ’ .

상동평상동평상동평상동평( )( )( )( )芟銅诏芟銅诏芟銅诏芟銅诏 마을 구릿들[ ] →

신사산신사산신사산신사산 산 보범산을 달리 부르던 것으로 일제 때 신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시장보시장보시장보시장보 보 동평보[ ] →

작은구릿봉작은구릿봉작은구릿봉작은구릿봉 산 포동 리에 있는 구릿봉과 비교하여 낮은 산이라 해서 붙여진[ ] 2

이름이다.

장터장터장터장터 마을 거릿들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장이 서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절골절골절골절골 골 용성사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수장골이라고도 한다[ ] , ‘ ’ .

매일 리매일 리매일 리매일 리[ 2 ][ 2 ][ 2 ][ 2 ]

검두재검두재검두재검두재 고개 매일 리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검두 상대리 하대리 로[ ] 2 , ( , )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일재 빨딱고개 라고도 한다. ‘ ’, ‘ ’ .

검두골검두골검두골검두골 마을 검두골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로 검두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두골저수지검두골저수지검두골저수지검두골저수지 저수지 검두골에 있는 저수지를 가리것으로 년대에 만들었[ ] , 1960

다 매일저수지 라고도 한다. ‘ ’ .

공동산공동산공동산공동산 산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매일리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대방골대방골대방골대방골 골 돌장자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돌장자골돌장자골돌장자골돌장자골 골 매일 리에서 검두고개를 올라가며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전[ ] 2 ,

에 돌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장자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새끼친골돼지새끼친골돼지새끼친골돼지새끼친골 골 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돼지가 새끼를[ ] ,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빨딱고개빨딱고개빨딱고개빨딱고개 고개 검두재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고개가 급경사라 붙여진 이름이[ ] ,

다 이 이름은 년대 초 새마을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1970 .

마일마일마일마일 마을 매일 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매[ ] 2 , . ‘

일 이라고도 한다’ .

마일고개마일고개마일고개마일고개 고개 검두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리와 하대리 마을 사람들은 마[ ] ,

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저수지매일저수지매일저수지매일저수지 저수지 검두골저수지[ ] →

샘골샘골샘골샘골 골 매일 리에서 검두재를 가며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샘[ ] 2 ,

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샘골과 웃샘골이 있다. .

설통바우골설통바우골설통바우골설통바우골 골 웃소구니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설치하던 곳이라[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쉼동골쉼동골쉼동골쉼동골 골 찰돌골 위에 있는 골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깊다[ ] , .

고 한다.

아랫소구니아랫소구니아랫소구니아랫소구니 골 청일면 유평리 소구니와 통하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

다.

안매일안매일안매일안매일 마을 마일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매일 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 , 1

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소구니웃소구니웃소구니웃소구니 골 아랫소구니 위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진고개진고개진고개진고개 고개 청일면 유평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에 물이[ ] ,

많아서 질퍽거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진골진골진골 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찰돌골찰돌골찰돌골찰돌골 골 돼지새끼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찰돌이 나와 붙여진[ ] ,

이름이다.

큰골큰골큰골큰골 골 쉼동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매일 리매일 리매일 리매일 리[ 3 ][ 3 ][ 3 ][ 3 ]

노장골노장골노장골노장골 골 서낭대를 가며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대숲고개대숲고개대숲고개대숲고개 고개 우천면 정금리 대숲과 통하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나무가[ ] .

많다고 한다.

서낭대서낭대서낭대서낭대 터 서낭당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세곡세곡세곡세곡( )( )( )( )草谷草谷草谷草谷 마을 잔골[ ] →



시토골시토골시토골시토골 골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약물바우약물바우약물바우약물바우 바위 갑천초등학교 앞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약물이 나와[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옻나무골옻나무골옻나무골옻나무골 골 옻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잔골잔골잔골잔골 마을 매일 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좁고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3 , ①

이다 서낭대 위에 있는 산 정상이 술잔처럼 둥그렇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②

다 장골 세곡 이라고도 한다. ‘ ’, ‘ ’ .

장골장골장골장골 마을 잔골[ ] →

정지배미정지배미정지배미정지배미 들 경지정리하기 전에 큰 논이 마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 ]

름이다.

중산중산중산중산 산 공동산과 그 산에 접해 있는 개인소유의 산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 ,

마을의 중심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리병지방리병지방리병지방리( )( )( )( )腹襺脒翝腹襺脒翝腹襺脒翝腹襺脒翝

본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년 갑천면에 편입되었다 진한 태기왕1973 . ( ) (覾豈 譲岐

이 신라군에게 쫓겨 어답산 에 피난할 때 북방 방어를 위하여 병사를) ( ) ,蘌 蓮踏芄

모아 방비하던 곳이라 하여 병지방리 라 하는데 년 행정구역 폐, ( ) , 1914腹襺脒翝

합에 따라 소학동 샘골 공세동 장승골 샛말 홍문터 직곡 당거리 산대리를, , , , , , , ,

병합하여 병지방리라 하였다.

병지방 리병지방 리병지방 리병지방 리[ 1 ][ 1 ][ 1 ][ 1 ]

가는골가는골가는골가는골 골 장승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큰가는골이 있다.

가래나무골가래나무골가래나무골가래나무골 골 장승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가래나무[ ] ,

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간촌간촌간촌간촌( )( )( )( )間課間課間課間課 마을 샛말[ ] →

강길어골강길어골강길어골강길어골 골 정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강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갱길어골 이라고도 한다. ‘ ’ .

갱길어골갱길어골갱길어골갱길어골 골 강길어골[ ] →



곤드레골곤드레골곤드레골곤드레골 골 수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곤드레 나물이[ ] ,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곱돌재곱돌재곱돌재곱돌재 고개 샘골과 청일면 봉명리의 경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곱[ ] ,

돌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서울공서울공서울공서울 마을 예전에 공세창 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로[ ] ( ) .貢荇訓① ②

공씨와 서씨가 피난을 왔다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기왕이. ③

이곳에서 머무를 때 세금을 거두어들인 지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깥.

공서울과 안공서울이 있다 공세울 이라고도 한다. ‘ ’ .

공세울공세울공세울공세울 마을 공서울[ ] →

늘목늘목늘목늘목 마을 소학동 위에 있는 마을로 홍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이름에 대한 유[ ] , .

래는 모른다 어을목 이라고도 한다. ‘ ’ .

다라골다라골다라골다라골 마을 다락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달이 뜰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라[ ] ,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하동 이라고도 한다. ‘ ’ .

다락골다락골다락골다락골 마을 병지방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다른 마을에서 볼 때 높은 곳에[ ] 1 3 ,

마을이 위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라골 월하동 이라고도 한다 갑천면 율동. ‘ ’, ‘ ’ .

리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다.

달밭골달밭골달밭골달밭골 골 새터간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돈너미돈너미돈너미돈너미 골 새터간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돼지가 잘 다[ ] ,

니는 길목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뒤골뒤골뒤골 골 완상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떡갈매기떡갈매기떡갈매기떡갈매기 골 다락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막터골막터골막터골막터골 골 망태덕골[ ] →

말등바우말등바우말등바우말등바우 바위 황장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마치 말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병지방리와 봉명리의 경계에 있다. .

망태덕골망태덕골망태덕골망태덕골 골 안공서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막터[ ] , . ‘

골 이라고도 한다’ .

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 골 사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 ] ,

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밤나무골과 작은밤나무골이 있다. .

밤나무둔지밤나무둔지밤나무둔지밤나무둔지 터 은전머리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 ,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재밤나무재밤나무재밤나무재 고개 쉴바우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갑천면 율동리와[ ] ,

통하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병무산병무산병무산병무산 산 안공서울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태기왕을 추격[ ] , ①



하던 적병들이 산세를 보니 태기왕 병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위까지 추

격하였지만 병사들이 없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기왕의 병사( ).腹肚芄 ②

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산 위에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腹肞

태기왕의 병사들이 이 산에서 무술을 연마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芄 ③

( ).腹肘芄

병문안병문안병문안병문안 터 신선바우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태기왕이 이 곳 병지[ ] , ①

방리에서 병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을 때 병사들이 문안을 하였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다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때 지금의 검문소 역할을 하던 곳이. ②

라 붙여진 이름이다.

복상나무골복상나무골복상나무골복상나무골 골 샘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복숭아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불당골불당골불당골불당골 골 빈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빈터골빈터골빈터골빈터골 골 가는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사태골사태골사태골사태골 골 달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새터간새터간새터간새터간 마을 병지방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새로 개척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 ] 1 1 ,

여진 이름이다 신대간이라고도 한다. ‘ ’ .

샘골샘골샘골샘골 골 병지방리 하천이 발원하는 지역으로 샘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해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샘골광산샘골광산샘골광산샘골광산 터 샘골에 있던 광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약 여 년 전까지만 해도[ ] , 10

금광이 있었다고 한다.

샛말샛말샛말샛말 마을 병지방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을 개척할 당시에 윗마을과 아[ ] 1 2 ,

랫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간촌 이라고도 한다. ‘ ’ .

서낭골서낭골서낭골서낭골 골 가래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선바우선바우선바우선바우 바우 병지방 리의 경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 개의 바[ ] 1,2 ,

위가 나란히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총각바우 각시바우 라고도 한다. ‘ ’, ‘ ’ .

소학동소학동소학동소학동( )( )( )( )荒谷洞荒谷洞荒谷洞荒谷洞 마을 마을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집들이 마치 학의 둥지처럼[ ] ,

보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뼈골쇠뼈골쇠뼈골쇠뼈골 골 뒤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쇠뼈골[ ] , .

과 작은쇠뼈골이 있다.

수리바우골수리바우골수리바우골수리바우골 골 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수리가 해마다 새끼를 쳤다[ ] ,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쉴바우골쉴바우골쉴바우골쉴바우골 골 떡갈매기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 ] , .

달쉴바우골과 양지쉴바우골이 있다.



신대간신대간신대간신대간( )( )( )( )萿垈間萿垈間萿垈間萿垈間 마을 새터간[ ] →

신선바우신선바우신선바우신선바우 바위 황장골에 있는 약 높이의 바위로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 ] 30m ,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쐐기골쐐기골쐐기골쐐기골 골 황장골 아래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어을목어을목어을목어을목( )( )( )( )蓯蜩職蓯蜩職蓯蜩職蓯蜩職 마을 늘목[ ] →

오막재오막재오막재오막재 고개 곱돌재 위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옷밥골옷밥골옷밥골옷밥골 골 공서울 초입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은 목화가 잘 되어서 그[ ] ,

것으로 옷을 해 입고 또 그것을 팔아서 곡식을 구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완상골완상골완상골완상골 골 복상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 ] , .

완상골과 작은완상골이 있다.

움골움골움골움골 골 된내미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월하동월하동월하동월하동( )( )( )( )蚰谨洞蚰谨洞蚰谨洞蚰谨洞 마을 다라골[ ] →

은전머리은전머리은전머리은전머리 터 공서울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태기왕이 이곳에서 세금[ ] , ①

을 받을 때 은으로 받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기왕이 이곳에서 머무. ②

를 당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푼 지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다.

장승골장승골장승골장승골 마을 병지방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이[ ] 1 3 ,

름이다.

장승재장승재장승재장승재 고개 불당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청일면 춘당리와 통한[ ] ,

다.

전선애골전선애골전선애골전선애골 골 황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정개골정개골정개골정개골 골 전선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정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증개골이라고도 한다. ‘ ’ .

주막거리주막거리주막거리주막거리 터 샛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었다고 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증개골증개골증개골증개골 골 정개골[ ] →

지당골지당골지당골지당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 ] ,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지당골지당골지당골 골 곤드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총각바우총각바우총각바우총각바우 바우 선바우의 다른 이름으로 전설에 의하면 아랫마을 곧은골에 홀[ ] , ,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사는 총각이 있었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여 딸을 주려,

는 집이 없었다 어느 봄에 화전일을 하다가 윗마을 다락골에 사는 각시를 만났.

다 둘은 남의 눈을 피해 날이 어두워지면 삼형제바우 앞의 개울 귀웅소에서 만.

나 애틋한 사랑을 나누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기왕의 병사들이 마을로 들.

이닥쳤다 태기왕은 공서울 안쪽 병문안에 터를 잡고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

어들이니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 총각은 병사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총각은 병, .

사들을 따라가며 각시에게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

렇게 떠나간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각시는 날마다 삼형제바우에 가서 낭군님.

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낭군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다 여러 날을 통곡으로 지새던 각시는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저승에서 이루자며 사랑하는 님을 따라 귀웅소에 몸을 던졌다 그러.

자 총각과 각시가 만나서 오르내렸던 길위 절벽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길위

에 바위가 나란히 생겼는데 그 바위는 흡사 총각이 각시를 업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터골터골터골터골 골 옷밥골 맞은 편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호미터간호미터간호미터간호미터간 터 다락골 옆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 ] ,

고 신체의 일부를 남겨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골호랑골호랑골호랑골 골 샛말 서낭당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 ,

붙여진 이름이다.

황장골황장골황장골황장골 골 망태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황장목으로 쓰던[ ] ,

소나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정골이라고도 한다. ‘ ’ .

황정골황정골황정골황정골 골 황장골[ ] →

병지방 리병지방 리병지방 리병지방 리[ 2 ][ 2 ][ 2 ][ 2 ]

곧은골곧은골곧은골곧은골 마을 마을로 진입하는 길과 하천의 물이 곧바로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

이름이다 직동 이라고도 한다. ‘ ’ .

골말골말골말골말 마을 먹해 뒤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궁터궁터궁터궁터 터 호랑바우골 위에 있는 곳으로 궁터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

이다.

귀웅소귀웅소귀웅소귀웅소 소 캐캐소 밑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기생바우기생바우기생바우기생바우 바위 말자국바우에서 약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 100m ,

이 바위에서 기생이 춤을 추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거리당거리당거리당거리 마을 곧은골과 병지방 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 1 ,

붙여진 이름이다.

돗골재돗골재돗골재돗골재 고개 홍문터에서 홍천군 동면 좌운리로 넘어 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 ,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지금은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이 고개에 도둑들. ,

이 많았다고 한다.

두루묵이두루묵이두루묵이두루묵이 골 석벽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의 형상이 두루뭉실하다고 하여 붙[ ] ,

여진 이름이다 큰두루묵이와 작은두루묵이가 있다. .

먹해먹해먹해먹해 마을 승지골 아래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서 태기왕의 왕명을 받들던 신하[ ] ,

들이 정사를 돌보던 곳으로 글을 쓰기 위하여 먹을 갈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묵해 라고도 한다. ‘ ’ .

먼골먼골먼골먼골 골 곧은골에 있는 골짜기로 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먼골과 작은먼골[ ] , .

이 있다.

명매기바우명매기바우명매기바우명매기바우 바우 산뒤골 입구 계곡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명[ ] ,

매기라는 철새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묵해묵해묵해묵해( )( )( )( )肥豸肥豸肥豸肥豸 마을 먹해[ ] →

물안골물안골물안골물안골 골 먹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부처바우부처바우부처바우부처바우 바위 산뒤골에 있는 바위로 선바위 방향에서 보면 부처 모양의 바위[ ] ,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뒤골산뒤골산뒤골산뒤골 마을 어답산의 뒤쪽에 있던 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엔 개 반을 이[ ] , 1

루며 주민이 많이 거주 하였으나 화전정리 사업의 추진으로 지금은 모두가 이,

주하여 한 집도 없다 산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석벽골석벽골석벽골석벽골 골 곧은골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석벽골[ ] , .

과 큰석벽골이 있다.

선녀탕선녀탕선녀탕선녀탕 소 명매기바우 옆을 흐르는 계곡의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 ] ,

전에 경치가 아름다워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쿠리소소쿠리소소쿠리소소쿠리소 소 귀웅소 밑에 있는 소로 소쿠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젖[ ] , . ‘

갈소 라고도 한다’ .

승지골승지골승지골승지골 골 어답산 아래 귀웅소가 있는 골짜기로 정사를 돌보던 승지들이 거주[ ] ,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심야골심야골심야골심야골 골 먼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쓰레밭골쓰레밭골쓰레밭골쓰레밭골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곳에[ ] , .

는 뱀과 지네가 많다고 한다.



아들바우아들바우아들바우아들바우 바위 기생바우에서 약 위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원주에 사는[ ] 50m ,

어떤 사람이 바위 밑에서 일 치성을 하여 아들을 얻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100

이다 득남한 내용을 그 바위에 써 놓은 흔적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고 하며. ,

길가던 사람이 이 바위에 있는 틈에 돌을 던져 얹으면 득남한다고 한다.

약물탕골약물탕골약물탕골약물탕골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엄탕소엄탕소엄탕소엄탕소 소 곧은골에 있는 소로 예전에 엄씨 일가가 목욕을 자주 하던 곳이라[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마발자국바우용마발자국바우용마발자국바우용마발자국바우 바위 장수발자국바우 옆에 있는 바위로 말발굽 모양과 비슷[ ] ,

한 자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고개자작고개자작고개자작고개 고개 전촌리로 통하는 있는 고개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전촌리와 경계를 이룬다. .

자차골자차골자차골자차골 마을 홍문터 위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자차[ ] , .

골과 작은자차골이 있다.

잡골잡골잡골잡골 골 산뒤골 안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안으로 들[ ] ,

어가면 여러 갈래의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수발자국바우장수발자국바우장수발자국바우장수발자국바우 바위 자작고개를 오르면서 있는 바위로 바위에 발자국 모양[ ] ,

의 자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재장재장재장재 고개 곧은골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병지방 리[ ] , . 1

늘목과 통한다.

잿말잿말잿말잿말 마을 자작고개에 있는 마을로 고개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 ,

다.

절터절터절터절터 터 궁터 위에 있는 곳으로 절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 .

젖갈소젖갈소젖갈소젖갈소 소 소쿠리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젖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좁섬묵이좁섬묵이좁섬묵이좁섬묵이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뒤골에서 조농사를 많이 지었[ ] ,

는데 조를 수확해도 골짜기마다 수확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붙,

여진 이름이다.

주춧골주춧골주춧골주춧골 골 당거리에서 병지방 리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골로 골 입구에 있는[ ] 1 ,

바위가 마치 주춧돌을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미중미중미중미 마을 산중턱에 있는 마을로 중간에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

직동직동직동직동( )( )( )( )覜洞覜洞覜洞覜洞 마을 곧은골[ ] →

캐캐소캐캐소캐캐소캐캐소 소 승지골 위 하천의 깊은 웅덩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 이 웅덩이[ ] ,

에 어떤 여인이 빠져 죽었는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이 웅덩이 위에 있는 바위에 한 여자가 머리를 단정하게 빗



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담력이 큰 사람이 큰기침을 하고 침.

을 한번 뱉자 그 여자가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하여 그 기침소리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캐해소 라고도 한다. ‘ ’ .

캐해소캐해소캐해소캐해소 소 캐캐소[ ] →

호랑바우골호랑바우골호랑바우골호랑바우골 골 화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호랑이 굴이 있어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홍문터홍문터홍문터홍문터 마을 돗골재 밑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홍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 ,

다 큰홍문터와 작은홍문터가 있다. .

화장골화장골화장골화장골 골 큰자차골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남긴 시체를[ ] ,

이 골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동리부동리부동리부동리( )( )( )( )臡洞翝臡洞翝臡洞翝臡洞翝

가마봉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가마골 또는 부동 이라 하였는데, ( ) ,臡洞

년 덕고개를 병합하여 부동리라 하였다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마을이 대부1914 .

분 수몰되고 마지막으로 있던 한 집도 년 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거리로, 2000 1

편입되었다.

가마봉가마봉가마봉가마봉 산 산의 정상 부근에 세 개의 바위가 가마솥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

붙여진 아름이다.

골말골말골말골말 마을 마을이 골 막바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골말고개골말고개골말고개골말고개 고개 골말에서 구방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 .

노장고개노장고개노장고개노장고개 고개 아랫말에서 중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름에[ ] ,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덕고개덕고개덕고개덕고개 고개 부동리에서 삼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 ] ,

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부동뜰부동뜰부동뜰부동뜰 들 부동리에서 가장 큰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약 마지기 정도가[ ] , 1,500

되었다고 한다.

아랫말아랫말아랫말아랫말 마을 중뜰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던 마을을 가리킨다[ ] .

옥담옥담옥담옥담 터 아랫말 근처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감옥의 터라 붙여[ ] ,

진 이름이다.

장독바우장독바우장독바우장독바우 바위 아랫말 앞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부자가 이[ ] ,



곳에 살았을 때 장독을 놓았는데 그것이 굳어서 생긴 바위라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절골절골절골절골 골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중뜰중뜰중뜰중뜰 마을 부동리 중앙에 있던 마을로 넓은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푯대봉푯대봉푯대봉푯대봉 산 아랫말 서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부측량 표준기를 꽂았[ ] ,

다고 한다.

삼거리삼거리삼거리삼거리( )( )( )( )芓巨翝芓巨翝芓巨翝芓巨翝

세 갈래 길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삼거리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1914

폐합에 따라 동막 어염 홍골을 병합하여 삼거리라 하였다 년 월 부동리, , . 2000 1

가 편입되었다.

가마바우가마바우가마바우가마바우 바위 안말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마치 가마솥처[ ] ,

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릿말거릿말거릿말거릿말 마을 현재 저수지 주위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을 중심으로 마을[ ] ,

이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고사리골고사리골고사리골고사리골 골 홍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구융골구융골구융골구융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소 구유처럼 생[ ] ,

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점골금점골금점골금점골 골 어염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사금을[ ] ,

많이 채취하여 금점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꿩골꿩골꿩골꿩골 골 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 ,

른다.

낚시대바우낚시대바우낚시대바우낚시대바우 바위 어답산 좌측으로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천지개벽 때[ ] ,

이 바위에서 낚시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개덕고개덕고개덕고개 고개 저수지에서 부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 ] ,

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덥고개 라고도 한다. ‘ ’ .

덥고개덥고개덥고개덥고개 고개 덕고개[ ] →

도둑골도둑골도둑골도둑골 골 어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도둑[ ] ,

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막동막동막동막 마을 어답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기왕[ ] , ①

이 있는 곳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막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 ②

학군의 움막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뒷말림뒷말림뒷말림뒷말림 터 안말 뒤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 ] ,

다 예전에 이곳에서 옹기를 구웠다고 한다. .

마무리골마무리골마무리골마무리골 골 골짜기가 포동리 마무리에서 동막까지 이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 ]

진 이름으로 동막골과 어염골이 이 골안에 있다, .

문맥이문맥이문맥이문맥이 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 ,

모른다.

배나무골배나무골배나무골배나무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비득치재비득치재비득치재비득치재 고개 동막에서 병지방 리 산뒷골로 넘나드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 ] 2

로 고개가 마치 비둘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 사람들은, .

이 고개를 통하여 갑천을 넘나들었다.

사냥봉사냥봉사냥봉사냥봉 산 안말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에서 매사냥을 했다고[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골탕골산골탕골산골탕골산골탕골 골 어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한약재인[ ] ,

산골이 많이 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삼굿나들이삼굿나들이삼굿나들이삼굿나들이 터 백운기도원을 지나 절터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있는 터를 가리[ ]

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곳에서 삼을 가공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삼형제고개삼형제고개삼형제고개삼형제고개 고개 세고개[ ] →

서당뚠지서당뚠지서당뚠지서당뚠지 터 안말 느티나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당이 있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선바우선바우선바우 바위 마을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추동리와 삼거리 사람들은 선바우라고 하지만 부동리 중금리 화. , , ,

전리 사람들은 섬을 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섬바우 포동리 사람들은 독 항, (

아리 처럼 생겼다고 독바우라고 한다) .

세고개세고개세고개세고개 고개 삼거리에서 율동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 ] ,

세 개가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형제고개 라고도 한다. ‘ ’ .

쉰다래이골쉰다래이골쉰다래이골쉰다래이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논 한[ ] ,

마지기가 쉰 다랭이로 갈라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논 주인이 일을 하다보니 한 다랭이가 보이질 않았다 논 주인이 깜짝 놀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이상히 여겨 벗어 놓았던 갓을 들어보니 그 밑에 한

다랭이가 있었다 한다.



식염골식염골식염골식염골 골 비둑치재 옆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 ,

먹는 소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안말안말안말 마을 거릿말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년 된 느티나[ ] , 600

무와 마을회관이 있다 이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는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 년. 3

동안 나뭇잎이 나지 않았으며 때는 나무가 반으로 잘리는 등 나라에 큰 일, 6.25

이 있을 때마다 나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약물탕약물탕약물탕약물탕 샘 낚시대바우 밑에 있는 샘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암절벽에서 약숫물[ ] ,

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정한 사람이 올라오면 실뱀이 나타난다고.

한다.

어답산어답산어답산어답산 산 마을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기왕이 이 산을 밟았다고[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염골어염골어염골어염골 마을 동막 위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태기왕이 군사들이 먹을 소금[ ] , ①

을 저장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임금을 호위하던 군사나 직속 군사들이. ②

주둔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골작은골작은골작은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작아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장승거리장승거리장승거리장승거리 터 진퍼리골과 배나무골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장승이 있[ ] ,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절터절터절터 터 사냥봉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말엽까지 탑이 있었으나 년대 소실되었다고 한다. , 1940 .

지르마봉지르마봉지르마봉지르마봉 산 안말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질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 ,

이름이다.

지칠바우지칠바우지칠바우지칠바우 바위 큰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 ,

모른다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다 이 바위에 발자국이 있는 부분은 땅에. .

묻혀 있다고 한다 이 바위에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개가 이곳에서 나와 대관대. ,

리로 갔다고 한다 그 연유로 해서 대관대리를 개나리라고 한다. .

진퍼리골진퍼리골진퍼리골진퍼리골 골 홍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늪이 있어 골이 질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충충골충충골충충골충충골 골 선바위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에 나무들이 많아[ ] ,

어둠침침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큰골큰골큰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태쟁이태쟁이태쟁이태쟁이 골 예전 태기왕 이곳에 군사를 이끌고 주둔 시에 무기와 식량 및 각종[ ]

물자를 저장하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평풍바우평풍바우평풍바우 바위 안말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 ,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골홍골홍골홍골 골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상대리상대리상대리상대리( )( )( )( )芟臺翝芟臺翝芟臺翝芟臺翝

금대 위쪽이 되므로 웃금대 상금대 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 ) , ( ) , 1914琴臺 芟琴臺

역 폐합에 따라 너븐골 느릅재 버덩말 웅골 텃골을 병합하여 상금대리, , , , (芟琴臺

라 하다가 줄이어 상대리라 하였다) , .翝

감투바우골감투바우골감투바우골감투바우골 골 차돌곡지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마치 감투[ ] ,

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성바우골거성바우골거성바우골거성바우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호랑이가 상복을 입은 상주[ ] ,

를 해치고 건 만 바위에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두검두검두검두 마을 상대리와 하대리를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웅골에서 태어난 장수[ ] , ①

가 사용할 검이 나온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살인 사건이 나서. ②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골골말골골말골골말골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 안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 2 ,

이름이다.

곰숨은골곰숨은골곰숨은골곰숨은골 골 곰신골[ ] →

곰신골곰신골곰신골곰신골 골 느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곰이 겨울잠을 잤다고 하여[ ] ,

붙여진 이름이다 곰숨은골 이라고도 한다. ‘ ’ .

기곡기곡기곡기곡( )( )( )( )基谷基谷基谷基谷 마을 텃골[ ] →

꼬부랑재꼬부랑재꼬부랑재꼬부랑재 고개 대골 위에 있는 고개로 고갯길이 꼬불꼬불 하여 붙여진 이름이[ ] ,

다 둔내면 둔방내리 넘은골과 통한다. .

너래바우너래바우너래바우너래바우 바위 상대리 초입 냇가에 있는 넓은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 ] ,

에 마고할멈가 빨래를 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나. ,

뭇꾼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내려오는데 너래바우 옆 길가에 있던 선바우에서,

건너편에 있는 산의 바위에까지 칡덩굴로 된 줄이 길게 매어져 있었다 처음에.

는 누가 장난을 했거니 생각하였으나 달빛이 밝은 밤이면 빨래가 널려 있어서

가까이 가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칡덩굴 줄만 매어져 있었다 이렇듯 달밤에.



멀리서 보면 빨래를 널려있던 것이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마

을 사람들은 도깨비 장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고할멈의 짓이라고도 한다 지금, .

도 널래바우에는 마구할멈의 발자국 버선을 벗어 놓았던 자국이 있으며 빗물이, ,

바위에 고이면 미역국을 쏟은 자국과 빨래줄 그림자와 같이 생각되는 선이 나타

난다.

논골논골논골논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느릅재느릅재느릅재느릅재 고개 웃말 위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큰 느릅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는목골는목골는목골는목골 골 사시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둔내[ ] , .

면 현천리와 통한다.

달롱재달롱재달롱재달롱재 고개 버덩말에서 방개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봄철에 달래와 봄나물이[ ] ,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뒤골당뒤골당뒤골당뒤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서낭당 뒤에 위치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 ,

다 지금은 서낭당이 없다. .

대골대골대골대골 골 곰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산죽이 자생하여 붙여진 이름이[ ] ,

다.

대자미골대자미골대자미골대자미골 골 웅골 초입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의병장의 시[ ] ,

신을 묻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대장미골이라고도 한다. ‘ ’ .

대장미골대장미골대장미골대장미골 골 대자미골[ ] →

덧재덧재덧재덧재 고개 논골에서 청일면 갑천리와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물들[ ] ,

을 포획하기 위하여 덫을 놓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상봉마상봉마상봉마상봉 산 마생봉[ ] →

마생봉마생봉마생봉마생봉( )( )( )( )翸苇膯翸苇膯翸苇膯翸苇膯 산 웅골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마가 태어난 곳이[ ]- ,

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상봉 이라고도 한다. ‘ ’ .

마암리재마암리재마암리재마암리재 고개 감투바우골 맞은 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마[ ] ,

암리와 통하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미야골미야골미야골미야골 골 중사른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바랑골바랑골바랑골바랑골 골 중사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중을 해치고 중의 바랑만[ ] ,

남겨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방개골방개골방개골방개골 골 움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골[ ] , .

에서 빗살무늬 기왓장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배호묘배호묘배호묘배호묘 터 텃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 어떤 사람이 묘를 썼으[ ] ,

나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기에 다른 곳으로 묘를 이장하였는데 이후 그 자리에,



배씨가 묘를 썼는데 호랑이도 나타나지 않고 집안도 번성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버덩말버덩말버덩말버덩말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상대리의 중심 지점에 위치해 있다[ ] 2 , .

다른 마을에 비하여 지형이 넓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이라고도 한다. .

범바우골범바우골범바우골범바우골 골 분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굴에서 예전에 호랑이[ ] ,

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바우골벼락바우골벼락바우골벼락바우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았다고[ ] ,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덕재북덕재북덕재북덕재 고개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분터골분터골분터골분터골 골 웃말 솔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사람죽은골사람죽은골사람죽은골사람죽은골 골 느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금실 좋은 부부가 이 골에서 살다[ ] ,

가 남편이 지병으로 죽자 그리움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래골사시래골사시래골사시래골 골 설통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상촌상촌상촌상촌( )( )( )( )芟課芟課芟課芟課 마을 웃말[ ] →

삼밭골삼밭골삼밭골삼밭골 골 숯가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삼밭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새터골새터골새터골새터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보낸다고[ ] ,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락동재선락동재선락동재선락동재 고개 는목골 옆에 있는 고개로 현천리 선락동과 통하는 고개라 붙여[ ] ,

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설통바우골설통바우골설통바우골 골 누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소떨어진바우소떨어진바우소떨어진바우소떨어진바우 바위 느릅재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 ,

소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죽은골소죽은골소죽은골소죽은골 골 웃말 솔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로 풀을 먹이기 위해 매어두었던[ ] ,

소가 밧줄에 감기어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고개솔고개솔고개솔고개 고개 웅골에 있는 고개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솔고개솔고개솔고개솔고개 고개 웃말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지금은 논과 밭으로 변해져 있다.

쇳돌봉쇳돌봉쇳돌봉쇳돌봉 산 사시래골 위에 있는 산으로 이 산에서 쇠를 연마하는 돌이 많이 난[ ] ,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숯가마골숯가마골숯가마골숯가마골 골 웃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숯을 구웠다고 하여 붙[ ] ,

여진 이름이다.



양지웅골양지웅골양지웅골양지웅골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 ] 1 ,

름이다.

양지말양지말양지말양지말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 ] 3 ,

진 이름이다.

와둔지와둔지와둔지와둔지 골 소죽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해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움터골움터골움터골움터골 골 웃말에 있는 골짜기로 때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난을 피했다[ ] , 6.25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웃말웃말웃말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 ] 3 ,

름이다 상촌이라고도 한다. ‘ ’ .

응달웅골응달웅골응달웅골응달웅골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1 ,

이다.

웅골웅골웅골웅골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이다 전설에 의하면 살림이 넉넉한 집안[ ] 1 . ,

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총명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 주위 사람들,

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그 아이는 유년시절 마생봉에서 야생의.

망아지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며 말과 함께 성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던 중에 하대리 말구리에서 말이 굴러 함께 생을 마감하였다 그.

이후 큰 인물이 될 그의 짧은 생을 기리는 뜻에서 웅골이라고 했다 한다.

점고개점고개점고개점고개 고개 옹골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고개 부근에 옹기를 굽던 가마가 있[ ] ,

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둔내면 궁종리와 통한다. .

조과부터조과부터조과부터조과부터 터 버덩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조씨 성을 가진 과[ ] ,

부가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과부는 농사와 더불어 주막을 운영.

하고 있었는데 상대리를 지나는 사람이면 조과부가 운영하는 주막에서 모두들,

쉬어 갔다고 한다 그러한 까닭에 조과부는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씨를 천석을. , ‘

뿌렸다 이 마을의 대부분의 땅은 조과부 땅이 었다 훗날을 위해 조과부가 금’, ‘ ’, ‘

과 은을 묻었다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텃골에 가면 그의 조상의’ .

산소를 치산한 석물을 보면 그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후손은 만주로.

이주하였다는 얘기도 있다.

주안리골주안리골주안리골주안리골 골 소죽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중사른골중사른골중사른골중사른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중이 죽으면 화장을 하던 곳이라[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지당골지당골지당골 골 뱀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차돌곡지차돌곡지차돌곡지차돌곡지 골 주안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차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텃골텃골텃골텃골 마을 상대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묘자리 집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 ] 4 , ,



다 이 곳에서 상대리의 번지를 시작하여 토지측량이 이루어졌다 기곡 이라고. 1 . ‘ ’

도 한다.

평촌평촌평촌평촌( )( )( )( )诏課诏課诏課诏課 마을 버덩말[ ] →

율동리율동리율동리율동리( )( )( )( )蜚洞翝蜚洞翝蜚洞翝蜚洞翝

원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년 갑촌면에 편입되었다 밤나무가 많으므로 밤1973 .

골 또는 율동 이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거리 창말을, ( ) , 1914 ,蜚洞

병합하여 율동리라 하였다.

골말골말골말골말 골 세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 ,

른다.

구릿봉구릿봉구릿봉구릿봉 산 세거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이 산에 올라 갔[ ] , ①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리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노장골노장골노장골노장골 골 배나무골을 올라가며 좌측에 있는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 ,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당치성골당치성골당치성골당치성골 골 반장골 위에 있는 작은배나무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산[ ] ,

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마을에서 작은배나무골로 통한다. .

되롱골되롱골되롱골되롱골 골 산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뙈수뙈수뙈수뙈수 골 세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 ,

른다.

말굽이등말굽이등말굽이등말굽이등 산 작은배나무골 막바지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굽처럼 생[ ] ,

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마가 많이 난다고 한다. .

명막바우명막바우명막바우명막바우 바위 노장골 막바지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 ,

유래는 모른다.

반장골반장골반장골반장골 골 노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밤골밤골밤골밤골 마을 율동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2 ,

이다.

방치골방치골방치골방치골 골 창말 앞 개울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 ] ,

한 유래는 모른다.



배나무골배나무골배나무골배나무골 골 밤골에 있는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작은배나무골과 큰배나무골이 있다. .

벼락바우 닷마지기벼락바우 닷마지기벼락바우 닷마지기벼락바우 닷마지기 들 방치골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섯 마지기[ ] ,

논에 벼락맞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인돌로 추측된다. .

병지방골병지방골병지방골병지방골 골 큰배나무골에서 병지방으로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이다.

병지방재병지방재병지방재병지방재 고개 큰배나무골에서 병지방으로 통하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

다 현재 임도가 있다. .

보리밭골보리밭골보리밭골보리밭골 골 산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큰 보리밭이[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득치재비득치재비득치재비득치재 고개 큰배나무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병지방과 통하[ ] ,

는 지름길이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산구골산구골산구골산구골 골 배나무골을 올라가며 우측에 있는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 ,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삼거리재삼거리재삼거리재삼거리재 고개 삼형제고개[ ] →

삼형제고개삼형제고개삼형제고개삼형제고개 고개 세거리에서 전촌리로 향하는 길에 고개가 세 개라 붙여진 이[ ]

름이다 삼거리재 라고도 한다. ‘ ’ .

설통골설통골설통골설통골 골 보리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통을 많이 설치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거리세거리세거리세거리 마을 율동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갑천면 삼거리와 청일면 소재지로[ ] 3 ,

가는 세 갈래 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양짓말양짓말양짓말 마을 율동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 ] 4 ,

름이다.

응달말응달말응달말응달말 마을 세거리에서 응달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 .

진도롱골진도롱골진도롱골진도롱골 골 되롱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질어서 붙여진 이름[ ] ,

이다.

진박골진박골진박골진박골 골 창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 ,

른다.

창둔짓들창둔짓들창둔짓들창둔짓들 들 양짓말과 세거리 사이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 ,

모른다.

창말창말창말창말 마을 율동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관곡을 쌓아 두었던 창고가 있[ ] 1 ,

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이라고도 한다 한때는 창봉 신부. ‘ ’ . ‘ ’, ‘

창 이라고도 불렀다’ .

창촌창촌창촌창촌( )( )( )( )訓課訓課訓課訓課 마을 창말[ ] →



청소청소청소청소 소 창말 앞 내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엔 깊었다고 한다 그[ ] , .

유래는 모른다 마을 분들은 보통 청수라고 발음한다 소 뒤쪽으로 오래된 비석. ‘ ’ .

이 있는데 새긴 글이 흐려서 알아보기 힘들다.

청수머리바우청수머리바우청수머리바우청수머리바우 바위 청소 옆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 ] ,

다.

큰골큰골큰골큰골 골 세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터뒷봉터뒷봉터뒷봉터뒷봉 골 설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호랑이바우호랑이바우호랑이바우호랑이바우 바우 반장골과 큰배나무골 사이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 ,

호랑이가 이 바위에서 새끼를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마을에 사.

는 여자분이 이곳으로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가져왔는데 그날,

밤 어미호랑이가 울어서 그 새끼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전촌리전촌리전촌리전촌리( )( )( )( )表課翝表課翝表課翝表課翝

원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년 갑천면에 편입되었다 예전에 옹기점이 있1973 . ①

어서 점촌이라 하던 것인데 그 이름이 좋지 않다 하여 전촌으로 고쳤다 전장, . ②

군의 명성과 관련이 있는 동네로 전장군의 마을 과거 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

어 전촌리라 하였다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곳집구렁 다락골 도화목 동. 1914 , , ,

가래터 승방 시옥골 오태비 진양지를 병합하여 전촌리라 하였다, , , , .

가마바우가마바우가마바우가마바우 바위 어답산 아랫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모[ ] ,

양이 마치 가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정골검정골검정골검정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응달쪽에 있는 관계로 어두워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고석배기고석배기고석배기고석배기 터 진양지 앞 논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 형상의 바위가[ ] ,

있는 자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곳집골곳집골곳집골 골 안말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부터 상여를[ ] ,

보관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구비구비구비구비 골 도화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굽이쳐 흐른다고 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논골논골논골 골 어탭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논이 많아서 붙여[ ] ,

진 이름이다.

다래골다래골다래골다래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다박솔다박솔다박솔다박솔 골 도화동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도화목도화목도화목도화목 골 병지방으로 가며 초입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도[ ] ,

화암 이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桃贪蒗

돌목재돌목재돌목재돌목재 고개 병지방 리로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답산을 옆으로[ ] 2 ,

하여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가래터동가래터동가래터동가래터 마을 전촌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추동리 가래울에서 볼 때 이 곳이[ ] 3 ,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짓들둔짓들둔짓들둔짓들 들 안말에서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둔덕배기의 논을 가리키는 것으로[ ] ,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뒷골뒷골뒷골뒷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뜀바우뜀바우뜀바우뜀바우 바위 옛날 장수가 무예를 연마하던 바위로 이 바위에서 추동리 당평들[ ] ,

까지 뛰어내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문막이문막이문막이문막이 골 돌목재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태기왕이 어답산에 있을 때 병사들이[ ] ,

이 골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문막이와 작.

은문막이가 있다.

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 골 어탭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엉바우부엉바우부엉바우부엉바우 바위 안흥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틈 절벽에 부엉[ ] ,

이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붉은덕고개붉은덕고개붉은덕고개붉은덕고개 고개 안말에서 동가래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붉[ ] ,

은 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발소사발소사발소사발소 소 전촌리와 추동리 경계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 모양이[ ] , ( )荘

국사발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군리고개삼군리고개삼군리고개삼군리고개 고개 도화동에서 공근면 부창리 삼군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

이름이다.

서정들서정들서정들서정들 터 진양지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당이 있던 곳이라[ ] ,

붙여진 이름이다.

솔고개솔고개솔고개솔고개 고개 추동리에서 병지방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 ,

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반뜰수반뜰수반뜰수반뜰 들 병지방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 논이 물사발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 ]

여진 이름이다.

승방승방승방승방 터 도화목 입구 왼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암자가 있[ ] ,

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시옥골시옥골시옥골시옥골 골 안흥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신봉굽이신봉굽이신봉굽이신봉굽이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병지방계곡과 삼거리 저수지 물이 합수[ ] ,

되는 지점에서 신봉산 아래 물이 굽이도는 현상을 이르는 것이다.

안말안말안말안말 마을 전촌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 ] 1 ,

름이다 얼마 전 간이상수도 매설 작업을 할 때 밭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과 가.

마터가 발견되었다.

안흥산안흥산안흥산안흥산 산 병지방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산 정상에[ ] ,

올라서면 멀리 안흥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에 측량기점을 표시.

하는 푯대가 있어 푯대봉 이라고도 한다‘ ’ .

어답이어답이어답이어답이 마을 어탭이[ ] →

어탭이어탭이어탭이어탭이 마을 전촌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옛날 태기왕이 이곳 땅을 밟고 지나[ ] 2 ,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답이 라고도 한다. ‘ ’ .

얼음골얼음골얼음골얼음골 샘 참샘내기[ ] →

여내재여내재여내재여내재 고개 도화동에서 공근면 상동리와 경계인 홍천군 동면의 여내골로 넘[ ]

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오리골오리골오리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청둥오리가 많이[ ] ,

서식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두렁오리두렁오리두렁오리두렁 터 진양지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아름드리 오리나무[ ] ,

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경지정리를 하여 들로 변했다. .

와뚠지와뚠지와뚠지와뚠지 마을 전촌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기와를 굽던 곳이라 붙여진[ ] 3 ,

이름이다 왜뚠지 라고도 한다. ‘ ’ .

왜둔지왜둔지왜둔지왜둔지 마을 와뚠지[ ] →

우물둔지우물둔지우물둔지우물둔지 터 뒷골 옆 부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커다란 우물이 있던 곳[ ] ,

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재상머리재상머리재상머리재상머리 골 어탭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임금이 떠나갈 때 이곳[ ] ,

에서 재상들이 배웅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나무구렁이전나무구렁이전나무구렁이전나무구렁이 터 안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전나무가 많이[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장군묘전장군묘전장군묘전장군묘 터 전촌리의 지명유래와 관련 있는 주인공의 묘로 그 이름은 알 수[ ]



없다 전설에 의하면 전장군은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어느 날 한 힘센 장사가. , .

전장군의 소문을 듣고 한번 힘을 겨루어 보려고 전촌리에 왔는데 마침 두 마리,

의 겨리소로 논을 갈고 있는 전장군에게 길을 물었다 여기 전장군의 집이 어디. “

오 하니 일에 열중이던 전장군은 쳐다보지도 않고 연장과 함께 겨리소를 번쩍” ,

들어서 저기오 하고 전장군의 집을 가리키니 그 장수가 아 이분이 전장군이“ ” , “

구나 하면서 놀라 꽁무니를 뺏다고 한다” .

진양지진양지진양지진양지 마을 전촌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해가 하루종일 길게 드는 양지 바른[ ] 2 ,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샘내기참샘내기참샘내기참샘내기 샘 솔고개 너머 병지방으로 가는 길 옆 안흥산 밑에 있는 샘을 가리[ ] ,

키는 것으로 오뉴월에도 얼음이 얼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음을 먹곤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얼음골 이라고도 한다. ‘ ’ .

큰골큰골큰골큰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푯대봉푯대봉푯대봉푯대봉 산 안흥산[ ] →

중금리중금리중금리중금리( )( )( )( )襦金翝襦金翝襦金翝襦金翝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문동 군량골 마당재 오삼대를 병합하여 중1914 , , ,

금리라 하였다 횡성댐으로 인하여 마을은 거의 다 수몰되고 현재는 마당재 짝. ,

바우 등 일부만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 사금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

이다.

거문뫼거문뫼거문뫼거문뫼 산 속섬 앞에 있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 ] ,

다 때 이곳에서 전투가 치열했다고 한다. 6.25 .

구만리들구만리들구만리들구만리들 들 탑둔지 동쪽에 있던 넓은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 ,

유래는 모른다.

군량골군량골군량골군량골 마을 중금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예전 화전현 이 있을 때 화[ ] 2 , ( )贪衤貮

전리 에 그 치소 가 있었고 이 곳에는 군량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 ) ( ) ,贪衤翝 謐荓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논골논골논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논이 있다고 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능머루능머루능머루능머루 고개 아랫말 북쪽 돌아가는 굽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앞 계천에 세[ ] ,

모바위가 있고 건너편 골짜기가 산소골이다.



대문동대문동대문동대문동( )( )( )( )大肱洞大肱洞大肱洞大肱洞 마을 대문안골[ ] →

대문안골대문안골대문안골대문안골 마을 숲밖에 동북쪽으로 있던 마을로 예전에 진앙 이라는 부자[ ] , ( )观蒞

가 큰 대문을 세우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문동이라고도 한다. .

대치대치대치대치( )( )( )( )大謌大謌大謌大謌 고개 한치고개[ ] →

돌서낭돌서낭돌서낭돌서낭 바위 숲밖 끝머리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바위를[ ] ,

숭상해서 붙여진 이다.

둔텃골둔텃골둔텃골둔텃골 골 예전에 군대 주둔지가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뒷골뒷골뒷골뒷골 골 중금교회 좌측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마당재마당재마당재 마을 한치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 위에 마을이 넓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현이라고도 한다. ‘ ’ .

매봉매봉매봉매봉 산 쟁골 초입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매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무릿고개무릿고개무릿고개무릿고개 고개 아랫말에서 대관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던 것으로 이[ ] ,

고개 밑에 굴을 뚫어서 계천물을 대관대리 들에 물을 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

름이다 물고개 수현 이라고도 한다. ‘ ’, ‘ ’ .

무당바우골무당바우골무당바우골무당바우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무당이[ ] ,

굿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고개물고개물고개물고개 고개 무릿고개[ ] →

불당골불당골불당골불당골 [골 예전에 암자가 있던 자리로 큰 불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빈골빈골빈골빈골 골 탑둔지 맞은 편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탑둔지 절에 부속[ ] ,

된 암자가 있었다는 절골과 맞닿아 있다 그 너머에 방학골이 있다 그 이름에. .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빙골빙골빙골빙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는 것으로 응달쪽에 위치한 관계로 눈이[ ] ,

늦게까지 쌓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삼밭골새삼밭골새삼밭골새삼밭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새삼이라는 풀[ ] ,

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지골생지골생지골생지골 골 대문동 너머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소등애골소등애골소등애골소등애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소 등처럼 생겨[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와 통한다. .

수현수현수현수현( )( )( )( )莤財莤財莤財莤財 고개 무릿고개[ ] →

숲밖숲밖숲밖숲밖 마을 중금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숲이 울창하여 군량골에서 보면은 숲[ ] 3 ,

밖의 마을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쌍암쌍암쌍암쌍암( )( )( )( )葡蒒葡蒒葡蒒葡蒒 바위 짝바우[ ] →

아랫말아랫말아랫말아랫말 마을 중금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마을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 ] 1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아치재양아치재양아치재양아치재 고개 마당재에서 옥동리로 가면서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 ,

고개가 두 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양한치재라고도. . ‘ ’

한다.

양한치재양한치재양한치재양한치재 고개 양아치재[ ] →

양짓말양짓말양짓말양짓말 마을 중금리 반에 속했던 마을로 능머루 우측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 ] 1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뻘음지뻘음지뻘음지뻘 산 탑둔지 앞에 있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세가 험하고 해가 일찍[ ] ,

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계천이 휘돌아가는 중간에 매 형상을 한 바위가.

있다.

장현장현장현장현( )( )( )( )蟣財蟣財蟣財蟣財 마을 마당재[ ] →

쟁골쟁골쟁골쟁골 골 군량골 끝머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제비집골제비집골제비집골제비집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짝바우짝바우짝바우짝바우 마을 중금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바위가[ ] 4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쌍암 이라고도 한다. ‘ ’ .

탑둔지탑둔지탑둔지탑둔지 마을 통일신라 때 절터로 추정되는 곳에 개의 층석탑이 있어서 붙여[ ] 2 3

진 마을명으로 수몰로 인하여 현재 이 탑은 구방 리 망향의 동산으로 옮겨져, 1

있다.

텃골텃골텃골텃골 골 군량골 우측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음지뻘로 넘어가는 덕고개가 있다 토골 이라고도 한다. . ‘ ’ .

토골토골토골토골 골 텃골[ ] →

한치고개한치고개한치고개한치고개 고개 중금리에서 옥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응달[ ] , ①

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개가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치라고도. . ‘ ’②

한다.



추동리추동리추동리추동리( )( )( )( )諊洞翝諊洞翝諊洞翝諊洞翝

원래 청일면의 지역으로 년에 갑천면으로 편입되었다 마을에 가래나무가1973 .

많으므로 가래울 가래곡 또는 추동 이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폐합, , ( ) , 1914諆洞

에 따라 도화목 염수골 당평을 병합하여 추동리라 하였다 한편 한자로는 가, , . ‘ ’諆

아닌 로 표기하는데 이는 횡성읍 추동리 가 자를 쓰는 까닭에 표‘ ’ , ‘ ( )’ ‘ ’諊 諆洞翝 諆

기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래올가래올가래올가래올 마을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가래올과 작은가래[ ] .

올이 있다.

거릿말거릿말거릿말거릿말 마을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 ] ,

었고 거리가 형성되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곤들봉곤들봉곤들봉곤들봉 산 염수골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골말골말골말골말 골 추동출장소가 있던 자리의 뒤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가리킨다[ ] .

늦은목이늦은목이늦은목이늦은목이 골 양지다랭이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 ,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산에 나무를 해 가지고 오다가 이 곳에서 쉬곤 했다고.

한다.

닥밭골닥밭골닥밭골닥밭골 골 둘째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닥나무가 많아[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버덩당버덩당버덩당버덩 마을 당평초등학교 부근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평 이라고도 한다. ‘ ’ .

당산당산당산당산 산 당버덩 앞 도로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던[ ] ,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당평당평당평당평( )( )( )( )堂诏堂诏堂诏堂诏 마을 당버덩[ ] →

더랭이골더랭이골더랭이골더랭이골 골 아홉다래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 ] ,

한 유래는 모른다 도롱룡이 많다고 한다. .

도화목도화목도화목도화목 마을 염수골 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봉숭아 나무[ ] ,

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동화목이라고 발음한다. ‘ ’ .

동화목이동화목이동화목이동화목이 마을 도화목[ ] →

둔짓말둔짓말둔짓말둔짓말 터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추동리 느티나무가 있는 언덕배기를[ ]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둘째골둘째골둘째골둘째골 골 움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움무골과 나란히 있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골돼지골돼지골돼지골 골 염수골 안 우측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 ] ,

전에 이 골에서 멧돼지를 많이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뒷골뒷골뒷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띠밭골띠밭골띠밭골띠밭골 골 횟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띠가 많이 나서 붙여진[ ] ,

이름이다.

말미말미말미말미 터 대관대리 경계부근에 있는 강아소쪽의 논에 말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

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나밭골메나밭골메나밭골메나밭골 골 면화밭골[ ] →

면화밭골면화밭골면화밭골면화밭골 골 띠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면화를 많이[ ] ,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나밭골 이라고도 한다. ‘ ’ .

목내미목내미목내미목내미 골 큰버드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근면 삼배리[ ] ,

로 넘어가는 목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버드나무골버드나무골버드나무골버드나무골 골 진서덕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버드나무가 많아[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버드나무골과 큰버드나무골이 있다. .

복상나무골복상나무골복상나무골복상나무골 골 염수골로 접어 들며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 ]

으로 예전에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산지당골산지당골산지당골산지당골 골 재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 ] ,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나밭골상나밭골상나밭골상나밭골 골 더랭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 ,

유래는 모른다 골이 길다고 한다. .

새대기새대기새대기새대기 산 작은 가래올에 있는 산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설통골설통골설통골설통골 골 가래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벌을 많이 치던 골이라[ ] ,

붙여진 이름이다.

수반뜰수반뜰수반뜰수반뜰 들 말미가 있는 지역의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농지정리를 하기[ ] ,

전 논의 형태가 낮고 물사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채골수채골수채골수채골 골 도화목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논에[ ] ,

물을 대는 수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신배나무골신배나무골신배나무골 골 중방바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신[ ] ,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다래이골아홉다래이골아홉다래이골아홉다래이골 골 주치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홉 다래이[ ] ,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다랭이양지다랭이양지다랭이양지다랭이 골 최좌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논다[ ] ,

랭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내고개여내고개여내고개여내고개 고개 중방바우 우측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 ,

유래는 모른다 공근면과 통한다. .

염소골염소골염소골염소골 마을 예전에 염소가 산에서 내려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염수[ ] . ‘

골 이라고도 한다’ .

염수골염수골염수골염수골 마을 예전에 산에서 짠물이 흘러 내려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염소골 이라고도 한다‘ ’ .

우무골우무골우무골우무골 골 염수골 초입 좌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 ,

이 우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나온다. .

움무골움무골움무골움무골 골 수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웃개나리웃개나리웃개나리웃개나리 마을 추동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나리 대관대리 위에 있는 마을이[ ] , ( )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다랭이응달다랭이응달다랭이응달다랭이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응달쪽에 논다[ ] ,

랭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봉자세봉자세봉자세봉 산 가래올과 공근면 삼배리 궁터와 연결되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 ,

곳을 오가는 소로길이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작은염수골작은염수골작은염수골작은염수골 골 우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염수골이 이어지[ ] ,

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피골재피골재피골재피골 골 큰가래올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 ,

대한 유래는 모른다.

주치재골주치재골주치재골주치재골 골 메나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 ,

유래는 모른다 작은주치재골과 큰주치재골이 있다. .

중방바우중방바우중방바우중방바우 바위 도화목 초입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가 가운데[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진골진골진골 골 작은염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작은진골과 큰진골이 있다. .

지피골지피골지피골지피골 골 여내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 ,

이름이다.

진서덕진서덕진서덕진서덕 골 큰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 ,

이름이다 다래나무가 많다고 한다. .

청명산청명산청명산청명산 산 자세봉의 동쪽에 있으며 추동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이름에[ ] ,

대한 유래는 모른다.

최좌수골최좌수골최좌수골최좌수골 골 큰가래올 우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 ,

에 최좌수라는 분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신배나무골큰신배나무골큰신배나무골큰신배나무골 골 신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배나무[ ] ,

골보다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근면 삼배리와 통한다. .

횟골횟골횟골횟골 골 복상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백회를[ ] ,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동리포동리포동리포동리( )( )( )( )诬洞翝诬洞翝诬洞翝诬洞翝

계천 가 마을이 있으므로 개말이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 1914桂詐

라 하동평 부엉바우 마무리 고래골을 병합하여 포동리라 하였다 횡성( ), , , .谨銅诏

댐 상류지역에 해당되며 저고리골 마무리 일부 마을이 수몰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포동 리포동 리포동 리포동 리[ 1 ][ 1 ][ 1 ][ 1 ]

가는골가는골가는골가는골 골 작은석곶이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늘어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갈골갈골갈골갈골 골 논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건넌골건넌골건넌골건넌골 마을 포동 리 부엉바우와 저고리골 사이에 있던 마을로 두 마을을 왕[ ] 1 ,

래하려면 이곳을 건너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윗건넌골과 작은건넌골.

이 있다.

계천계천계천계천( )( )( )( )桂詐桂詐桂詐桂詐 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내를 가리킨다[ ] .

고래고개고래고개고래고개고래고개 고개 고래골에서 우천면 정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정금리[ ] .

에서는 고락고개라 한다.

고래골고래골고래골고래골 마을 정금리와 접해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래처럼 길게 뻗어[ ] ,

있는 골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해바우금해바우금해바우금해바우 바우 고개넘이 앞 계천가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 ] ,

성인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굴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3,4

들어가는 걸 금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석골구석골구석골구석골 골 가는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구석에 위치하고[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논골논골논골 골 고래골에 있는 골짜기로 고래고개에서 고래골로 내려오며 오른쪽 첫[ ] ,

번째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천수답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무리마무리마무리마무리 마을 계천의 물이 남쪽으로 돌았으므로 마물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 ①

마무리 또는 무촌이라 하였다 구리봉에서 출현한 구렁이가 용트림을 하면서. ②

기어 내려오다 이 곳에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금리에. ③

서 긴 고래골을 지나오면 이 곳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물마물마물마물 마을 마무리[ ] →

망대골망대골망대골망대골 골 구석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 ] ,

는 모른다.

무촌무촌무촌무촌( )( )( )( )肟課肟課肟課肟課 마을 마무리[ ] →

모자기모자기모자기모자기 마을 모재기[ ] →

모재기모재기모재기모재기 마을 마무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모자[ ] , . ‘

기 라고도 한다’ .

반상골반상골반상골반상골 골 갈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 ,

모른다.

석곶이석곶이석곶이석곶이 골 고래골에 있는 골짜기로 고래고개에서 고래골로 오면서 왼쪽 첫 번[ ] ,

째 골을 가리킨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석곶이와 작은석곶이가 있다. . .

저고리골저고리골저고리골저고리골 골 지금은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단 한집도 없는 골짜기로 옛날에[ ] , 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고 저고리만 남겨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외지에서 온 갈꾼들이 일하러 왔다가 저고리만 벗어 놓고 몰래 숨어서 노름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에는 태기왕이 휴양터로 이용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당시 쌓았다는 성터와 축조 연대를 알 수 없는 탑이 남아 있다, .

조가지골조가지골조가지골조가지골 골 망덕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지르넘이지르넘이지르넘이지르넘이 고개 마무리에서 정금리로 가는 지름길로 이 고개로 넘어가면 고래[ ] ,

골로 가는 것보다 무척 가까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동 리포동 리포동 리포동 리[ 2 ][ 2 ][ 2 ][ 2 ]

가래나무골가래나무골가래나무골가래나무골 골 부엉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래나무가[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들바우건들바우건들바우건들바우 바위 하동평 주유소 앞에서 다리 좌측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 ]

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노적바우 라고도 한다, . ‘ ’ .

고개넘이고개넘이고개넘이고개넘이 마을 아랫장터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리고개 너머에[ ] ,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리고개구리고개구리고개구리고개 고개 아랫장터에서 구방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 ] ,

이가 이 고개를 지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뱃마루장등 이라고도 한다. ‘ ’ .

구릿들구릿들구릿들구릿들 들 아랫장터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지나간 들이라[ ] ,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가래질을 하기 위해 물길.

을 낼려고 하는데 서로간의 이권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았다 그때 매일 리쪽에. 2

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계천을 건너 아랫장터를 지나 논밭으로 기어가서는

구리고개를 넘어 구릿봉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구렁이.

가 지나간 자리에 왕겨를 뿌려 놓고 물길을 내니 논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 구렁이가 지나간 들판을 구리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리봉구리봉구리봉구리봉 산 구리고래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렁이가 이 산을 올라[ ] ,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적바우노적바우노적바우노적바우 바위 바위가 노적가리를 쌓은 것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들[ ] . ‘

바우 라고도 한다’ .

둘째건넌골둘째건넌골둘째건넌골둘째건넌골 골 둘째골[ ] →

둘째골둘째골둘째골둘째골 골 첫째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엉이골에서 두번째[ ] ,

있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둘째건넌골이라고도 한다. ‘ ’ .

뒤골뒤골뒤골뒤골 골 참샘물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랫장터 뒤에 있다고[ ]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뱃마루장등뱃마루장등뱃마루장등뱃마루장등 고개 구리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배가 이 고개를 넘나들[ ] ,

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엉바우부엉바우부엉바우부엉바우 마을 마을 뒤에 부엉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 ,

휴암 이라고도 한다‘ ’ .

부엉바우골부엉바우골부엉바우골부엉바우골 골 부엉바우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 .

빙굽이빙굽이빙굽이빙굽이 고개 아랫장터에서 마무리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가리키는 것이다[ ] .

예전에 이 고개 길이 깍아지른 낭떨어지기로 그 아래는 깊은 물이 굽이쳐 흘렀

는데 이 곳이 응달로 겨울에는 늘 빙판길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생이골생이골생이골생이골 골 구리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 ] ,

래는 모른다.

아랫장터아랫장터아랫장터아랫장터 마을 갑천시장 아랫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하동평이라[ ] , ‘ ’

고도 한다.

참샘물참샘물참샘물참샘물 샘 아랫장터 건너에 있는 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여름에 마시면 입속[ ] ,

이 얼얼할 정도로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샘물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한 집도 없다.

첫째건넌골첫째건넌골첫째건넌골첫째건넌골 골 첫째골[ ] →



첫째골첫째골첫째골첫째골 골 부엉바우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첫번째 있다고 해[ ]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첫째건넌골이라고도 한다. ‘ ’ .

하동평하동평하동평하동평 마을 아랫장터[ ] →

할미소할미소할미소할미소 소 마을 앞 내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소에 할머니가[ ] ,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할애비소 보다 더 깊다. .

할애비소할애비소할애비소할애비소 소 할미소 위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 ,

모른다.

휴암휴암휴암휴암 마을 부엉바우[ ] →

하대리하대리하대리하대리( )( )( )( )谨臺翝谨臺翝谨臺翝谨臺翝

금대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금대라 하였는데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 , 1914琴臺

라 아홉사리 다심이 너부니 말구리 새골을 병합하여 하금대리 라 하, , , , ( )谨琴臺翝

다가 줄여서 하대리라 하였다.

하대 리하대 리하대 리하대 리[ 1 ][ 1 ][ 1 ][ 1 ]

곤드레골곤드레골곤드레골곤드레골 골 웃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곤드레 나물이 많아서 붙여진[ ] ,

이름이다 우천면 정금리 대숲과 통한다. .

광분광분광분광분( )( )( )( )廣臧廣臧廣臧廣臧 마을 너부니[ ] →

구방터구방터구방터구방터 터 영광교회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 ,

른다.

구석모텡이구석모텡이구석모텡이구석모텡이 터 대촌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구석에 있다고 해서[ ] ,

붙여진 이름이다.

너부니너부니너부니너부니 마을 하대 리 웃너부니와 하대 리 아랫너부니를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 1 2 ,

지형이 넓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분 이라고도 한다. ‘ ’ .

늑대골늑대골늑대골늑대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대촌대촌대촌대촌( )( )( )( )大課大課大課大課 마을 큰마을[ ] →

말림넘이말림넘이말림넘이말림넘이 고개 대촌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매일재매일재매일재매일재 고개 하대 리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매일리로 넘어가는 고개[ ] 1 ,

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리에서는 검두고개 또는 빨딱고개 라 한다. ‘ ’ ‘ ’ .

물골물골물골물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물골재물골재물골재물골재 고개 대촌에서 청일면 갑천리와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골[ ] ,

에 있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밤나무골 골 주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불당골불당골불당골불당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 ,

이름이다.

산지당골산지당골산지당골산지당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서둑봉서둑봉서둑봉서둑봉 산 소구니재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 ,

모른다.

소구니재소구니재소구니재소구니재 고개 대촌에서 청일면 유평리 소구니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 ]

진 이름이다.

승지골승지골승지골승지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양지모텡이양지모텡이양지모텡이양지모텡이 터 대촌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 ] ,

여진 이름이다.

웃너부니웃너부니웃너부니웃너부니 마을 하대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너부니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 1 3 ,

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래골주래골주래골주래골 골 웃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큰마을큰마을큰마을큰마을 마을 하대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1 1,2 ,

이다 대촌 이라고도 한다. ‘ ’ .

하검두하검두하검두하검두 마을 하대 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검두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 1,2 ,

붙여진 이름이다.

하대 리하대 리하대 리하대 리[ 2 ][ 2 ][ 2 ][ 2 ]

거릿말거릿말거릿말거릿말 마을 다심이에 속하는 마을로 큰길가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주막거리 라고도 한다. ‘ ’ .

다심이다심이다심이다심이 마을 하대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삼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 ] 2 2 ,

름이다.

댕댕이재댕댕이재댕댕이재댕댕이재 고개 말구리에서 새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 ] ,

른다 버무개라고도 한다. ‘ ’ .

말구리말구리말구리말구리 마을 하대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길이 험해서 말이 흔히 굴렀다고[ ] 2 3 , 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벼슬아치가 타고 가던 말이 이곳에서 굴렀다고. ②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구리재말구리재말구리재말구리재 고개 말구리에서 상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 .

버무개버무개버무개버무개 고개 댕댕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 .

사태골사태골사태골사태골 골 아랫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 ] ,

다.

새골새골새골새골 마을 하대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2 5 , .

새둔지새둔지새둔지새둔지 터 다심이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은 밭으로 변해 있지만[ ] ,

예전에 마을이 있을 때 그 마을이 나중에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랫너부니아랫너부니아랫너부니아랫너부니 마을 하대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너부니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 2 4 ,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사리아홉사리아홉사리아홉사리 마을 하대 리 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로 내려오는 물굽이가 아홉[ ] 2 1 ,

굽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안말안말안말 마을 다심이에 있는 마을로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 뒤를 가리킨다 안쪽[ ] .

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골약물골약물골약물골 골 아랫너부니에 있는 골짜기로 옻이 올랐을 때 먹으면 났는 약물이[ ] ,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주막거리주막거리주막거리 터 다심이에 있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큰골큰골큰골큰골 골 다심이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고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 절이[ ] , .

있었다고 한다.

푯대봉푯대봉푯대봉푯대봉 산 다심이에 있는 산으로 산 정상에 푯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 뒤에 있다.

화전리화전리화전리화전리( )( )( )( )贪衤翝贪衤翝贪衤翝贪衤翝

횡성군의 옛 고을인 화전현 이 있었는데 조선조 때 갑천면 화전( ) , ( )贪衤貮 贪衤

이 되고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큰골 버덩말 당두루를 병합하여 화전리, 1914 , ,

라 하였다 횡성댐으로 인하여 반에 속하던 땅두루와 반에 속하던 큰말 버덩. 1 , 2 ,

말 웃말 등이 모두 수몰되고 고지대에 있는 감사버덩의 두 가구만이 남게 되었,

다 현재는 큰골 고지대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다. .

감사고개감사고개감사고개감사고개 고개 동헌터 뒤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 관청이 있을[ ] ,

때 감사가 방문하고 고개를 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감사골감사골감사골감사골 마을 감사고개 초입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감사버덩이라고도 한다[ ] . .

감사버덩감사버덩감사버덩감사버덩 마을 감사골[ ] →

곧은골곧은골곧은골곧은골 골 큰골 옆 무명용사 위령탑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 ,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헌터동헌터동헌터동헌터 터 예전 횡성군의 옛 고을인 화전현이었을 때 동헌터가 있던 터라고[ ]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현터라고도 한다 년 농경지 정리 때 석기 시대. ‘ ’ . 1974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땅두루땅두루땅두루땅두루 마을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

망봉산망봉산망봉산망봉산 산 화전리와 구방리 사이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 ] ,

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는 두 마을 사람들이 이 산에서 횃불싸움을 했다고 한.

다.

버덩말버덩말버덩말버덩말 마을 화전리에서 가장 넓은 들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

다.

웃말웃말웃말웃말 마을 다른 마을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큰말큰말큰말큰말 마을 화전리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큰골큰골큰골큰골 마을 화전리 초입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 ] ,

름이다.

제보자제보자제보자제보자[ ][ ][ ][ ]

강성균 남 세 양양 태생으로 세에 구방 리로 이주( , , 63 , 12 1 )

정운태 남 세 청일 태생으로 년 전에 구방 리로 이주( , , 73 , 23 2 )

유진철 남 세 둔내 태생으로 년 전에 구방 리로 이주( , , 70 , 69 2 )

김문영 남 세 대관대리 토박이( , , 72 , )

정연상 남 세 대관대리 토박이( , , 81 , )

김응수 남 세 대관대리 토박이( , , 81 , )

최창주 남 세 평남 태생으로 년 전에 대관대리로 이주( , , 70 , 56 )

최병하 남 세 매일 리 토박이( , , 73 , 1 )

조병기 남 세 하대리 태생으로 년 전에 매일 리로 이주( , , 68 , 9 1 )

박영진 남 세 원주 태생으로 년 전에 매일 리로 이주( , , 68 , 61 1 )

조성년 남 세 고시리 태생으로 년에 매일 리로 이주( , , 57 , 1971 1 )

조두현 남 세 원주 태생으로 년 전에 매일 리로 이주( , , 70 , 40 1 )



이도원 남 세 매일 리 토박이( , , 74 , 2 )

유 주 남 세 매일 리 토박이( , , 58 , 3 )

정순화 남 세 병지방 리 토박이( , , 77 , 1 )

이덕주 남 세 평남 태생으로 년 전에 병지방 리로 이주( , , 78 , 54 1 )

강정숙 여 세 춘당리 태생으로 년 전에 병지방 리로 시집 옴( , , 58 , 40 1 )

김봉준 남 세 충청도 태생으로 년 전에 병지방 리로 이주( , , 74 , 65 1 )

박종윤 남 세 병지방 리 토박이( , , 65 , 2 )

정병태 남 세 병지방 리 토박이( , , 67 , 2 )

남일희 남 세 삼거리 토박이( , , 74 , )

이성하 남 세 토박이( , , 67 , )

김광기 남 세 둔내 태생으로 년 전에 상대리로 이주( , , 44 , 33 )

김성규 남 세 상대리 토박이( , , 46 , )

배종근 남 세 율동리 토박이( , , 63 , )

김정범 남 세 율동리 토박이( , , 49 , )

서홍범 남 세 율동리 토박이( , , 55 , )

류기창 남 세 전촌리 토박이( , , 65 , )

이순연 남 세 중금리 토박이( , , 63 , )

양재홍 남 세 중금리 토박이( , , 62 , )

곽영범 남 세 대관대리 태생으로 년 전에 추동리로 이주( , , 61 , 35 )

이동직 남 세 추동리 토박이( , , 68 , , )

신대승 남 세 추동리 토박이( , , 67 , )

최상봉 남 세 삼거리 태생으로 년 전에 추동리로 이주( , , 70 , 40 )

이순섭 여 세 추동리 토박이( , , 67 , )

정연철 여 세 공근 태생으로 년 전에 추동리로 이주( , , 65 , 40 )

이명수 남 세 포동 리 토박이( , , 52 , 1 )

이찬빈 남 세 평남 태생으로 년 전에 포동 리로 이주( , , 77 , 60 1 )

정봉규 남 세 포동 리 토박이( , , 54 , 1 )

남봉현 남 세 포동 리 토박이( , , 66 , 2 )

함동호 남 세 평창 태생으로 년 전에 하대 리로 이주( , , 63 , 20 1 )

길병문 남 세 평창 태생으로 년 전에 하대 리로 이주( , , 63 , 60 1 )

김흥섭 남 세 하대 리 토박이( , , 55 , 1 )

이해영 남 세 하대 리 토박이( , , 56 , 2 )

이민호 남 세 하대 리 토박이( , , 67 , 2 )

한기용 남 세 갑천면 매일리 태생으로 년 전에 화전리로 이주( , , 5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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